B4826       매출액으로만 업체의 가치를 판단하면 안됩니다.       18-07-03

동포 사회에서 업채의 매매 거래가 활발합니다. 세탁소, 식당, 릭커 스토어, 카페, 등이 가장 활발히 거래되는 업종이라고 하겠습니다.  어느 업종이든지 현 상태로 그 가치를 판단하는 것은 대학과 대학원에서 가르치는 과목중의 하나입니다. 그런 가치 판단을 위해서 전문가에 의존하려하지 않고 월 매상으로 결정을 하는 것이 통례인 것 같습니다. 이런 관행은  적지 않은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아무리 사업체의 매매를 성사시키는 중개업자들이 원만한 거래가 되도록 노력을 하더라도 매도측과 매수측과의 사이가 꺼끄러운 관계로 발전되고 매수측은 매출액과 고객수가  사실과 다르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고  알고 있습니다. 업소를 매매하는 과정에서 그 가치를 월 매상의 X배로 결정하면 쉽다고 느껴지겠지만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문제점이 있습니다.

1. 매도측이 제출한 매출액의 정확도.

2. 매출액은 업체의 참 가치를 대표하지 않는다는 점

대학원 과정에서 재정학을 가르치는 한 사람으로서 누구나 쉽게 업체의 가치를 결정할 수있는 방법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동포 사회에서 업체의 매매에 관련된 마찰을 조금이라도 줄여보자는 노파심으로 외람되나마 여기에 이 방법을 소개해 드리는 것입니다. 


우선 매수할 의향이 있는 업체의 재정 보고서 (Financial Statements)를 입수해야겠지요. 재정 보고서에 허위나 분식항목 (扮飾項目)이 포함되어 있으면 그것에 기초를 둔 모든 해석과 결론은 무의미할 것입니다.  매도측이 제출한 재정보고서가  감사보고서 (Audited Financial Statement)가 아니면 신임하는 공인 회계사에게 부탁하여 거의 같은 크기의 동종 업체의 재정 보고서를 구해달라고 해서 비교해보는 것도 현명한 방법일 것입니다. 어느 정도 믿을 만한 재정 보고서를 입수하면 우선 업체의 건강을 진단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경제가치의 증감 상태는 영어로는 EVA (Economic Value Added)라고 불리는데 이 수치가 마이너스이면 그 업체의 경제가치는 손실 권이고 플러스이면 이익권이라고 보는 것입니다. 마이너스든지 플러스이든지 경향이 플러스 방향으로 증가를 하면 유망하고  이 숫자가 매년 감소하면 그 업소의 경제가치는 줄어든다는 뜻입니다.

공인 회계사들에게 부탁하면 이런 경제가치를 산출해줄 것입니다.  공인 회계사가 아니더라도 경제가치를 산출하는 일은 그다지 어렵지 않습니다.
경제가치의 증감 상태는 계산이 비교적 간단하지만 방송상으로 말씀을 드리기에는 너무 딱딱합니다.   일단 경제가치의 증감을 분석한 다음에 결과가 좋으면 그 업소의 가격을 산출합니다. 업체의 가격은 재정보고서에 나와 있는 수치 이외에도 권리금 (Good will)이라는 번거로운 항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권리금을 결정하는 공식은 없습니다. 관심이 있는 업종에 관하여 전문적인 경륜을 쌓으신 공인 회계사와 상의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위에서 말씀을 드린바와 같이 업체의 가격을 결정하기 전에 경제가치의 증감 상태를 분석하는 것이 현명하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제가 제안한 대로 업체의 건강 상태를 먼저 분석해보고 매매를 교섭하면 매매계약이 끝난 후에 후회하는 경우가 극히 적어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
